
하늘이 새 옷을 입고

땅이 새롭게 단장을 하자

온 땅에 백합화가 피었습니다.

하늘 가득

바람들이 노래하며 흘러가고

형형색색 새들도

한껏 날개 짓을 하며 더불어 춤을 춥니다.

어디서엔가 동네 아이들이 소리가

시끌벅적하게 들려옵니다.

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!

무엇이 그리 좋은지,

왜 그렇게 좋은지,

심히 좋아 어쩔 줄을 모릅니다.

노인들도 청년들도

이들을 축복하며 이상을 노래합니다.

우리도 함께 춤출 것이며

함께 좋아할 것이며

함께 찬송할 것입니다.

부활의 주님.

생명의 주님.

심히 좋으신 주님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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